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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

현대 사회에서 의류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

지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.[1] 그러

나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, 특히 시각 장

애인들은 제한된 시력과 촉감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

에 일상적인 옷 선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

있다. 현재 시장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의류 보조

기기들이 존재하지만, 의류 선택을 집중적으로 돕는

애플리케이션은 매우 제한적이다.[2] 또한, ‘점자’ 요

소를 활용한 서비스 중에는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

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.[3]

이에 관한 해결 방안으로 ‘ClothesMe(클로즈미)’

애플리케이션은 의류 종류, 패턴, 색상 등 의류의 전

체적인 정보와 양말의 패턴, 색상을 통해 짝을 판별

한 정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안한다.

2. 서비스 과정

2-1 분석 과정

ClothesMe 서비스는 그림 1과 같이 작동한다.

(그림 1) 서비스 과정

2-2 서비스 인터페이스

클로즈미 서비스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주

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 이

윤혁(2020)의 논문[4]에서 제시한 7가지 조건을 준수

하도록 설계되었다.

명암 대비와 색상 구분을 통해 주요 버튼과 배경

을 명확히 구분하며, 터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버

튼 크기와 간격을 조정했다. 또한, 인터페이스는 일

관되게 배치하여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, 글자

크기는 22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해 가독성을 높였다.

마지막으로 음성 안내 기능을 통해 서비스의 사용법

과 현재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여 서비스의 사용성을

높였다.

3. AI 모델 분석

의류 분석 기능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의

류 이미지의 종류와 패턴 정보를 추출한다. 본 서비

스에서는 의류 종류 모델과 의류 패턴 모델을 각각

MobileNetV2 와 VGG16 모델을 사용해 학습했다.

의류 종류 및 패턴 분류 모델을 4가지 성능 지표

인 정밀도(Precision), 재현율(Recall), F1-스코어

(F1-score), 지원(Support)를 통해 라벨별 성능을 분

석했다.

3-1 의류 종류 분류 모델 : MobileNetV2

본 서비스에서 의류 종류는 표 2와 같이 총 16종

으로 분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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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표 1) 의류 종류 분류 카테고리

(표 2) 의류 종류 분류 모델의 라벨별 성능 평가

전체적인 성능은 80%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지

만, 일부 클래스에서 성능이 낮은 문제를 확인할 수

있었다. 모델이 Hoodie 클래스에서 낮은 정밀도와

재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, 이는 학습 시에 Hoodie

데이터를 더 증강하는 등의 조치로 개선할 예정이

다.

3-2 의류 패턴 분류 모델 : VGG16

본 서비스에서 의류 패턴은 표 3과 같이 총 19종

으로 분류한다.

(표 3) 의류 패턴 분류 카테고리

(표 4) 의류 패턴 분류 모델의 라벨별 성능 평가

전체적인 성능은 70% 정도의 정확성을 보이지만,

paisley, floral, geometric은 비교적 낮은 성능을 보

였다. 해당 패턴들은 부족한 데이터, 복잡한 패턴 등

의 문제로 모델 학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판

단해 이후 데이터 증강의 다양화나 모델 튜닝을 통

해 성능을 개선할 예정이다.

4. 결론

본 논문은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생활을

보조하는 목적의 인공지능 기반 개인형 패션 도우미

서비스를 제안하였다.

시각 장애인들이 의류 문화라는 분야에서 소외되

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며,

이를 통해 시각 장애들도 자신의 스타일 표현하며,

의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.

단, 현재 진행된 개발 수준에서는 빛, 그림자 등

환경적 요소가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. 그러므

로 분류 모델의 성능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의류 데

이터와 지속적인 모델 학습으로 정확성 측면에서 더

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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